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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제 영재상담 

프로그램의 구안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

재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검

증함으로써 영재 상담을 방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초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 학부모의 학업강조 

경향성,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영재의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영재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와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 태도 및 인식을 매개로 영재의 상담의

향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 연구가 영재상담의 실제에 갖는 함의

와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문적 도움 추구, 서비스 갭, 영재의 사회 · 정서적 특징, 영재의 비합리적 신념,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영재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영재에 대한 사회·정서적 지지 및 상담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주도의 영재교육진흥

정책을 통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신속

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재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연구 측

면에서 역시 수·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분석

은 영재의 학습과 인지적 특성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으나(하종덕, 문정화,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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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박경빈, 2012에서 재인용) 영재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

였다.
그러나 최근 영재가 가진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영재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실제로 미국영재학회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NAGC)는 영재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21세기 우

선 과제로 선정하고 하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재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 이처럼 영재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

적 영역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Moon, 2008).
이처럼 영재상담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성희경, 한기순, 2011). 영재상담을 실제로 체험한 소수의 학생들에 의

해 상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담이 발생한 빈도는 그리 높지 못한 상

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높은 만족도가 다음 상담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아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조한 상담요구가 영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기는 하지만 영재 청소년은 청소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더하여 영재성에 의한 특

성까지 추가된다는 점에서 상담 필요성이나 심각성이 배가될 수 있다. 또한 상담 활용이 타

인의 시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홍혜영, 2006) 본인이나 자녀의 

영재성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상담에 대한 기피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영재상담의 실제에서 더욱 중요한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재상담을 방해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영재상담에서는 서비스 갭 또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재 집단에서 나타나는 낮은 상담 요구가 그들에게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효과에 대한 지식 부족, 상담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

라 영재들의 낮은 상담 요구에 대한 심층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상담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

재들의 실제 상담 신청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함으로써 영재학생과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과 상담 및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

도가 영재들의 상담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재상담

의 실제에서 영재들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확인하고, 특히 

이들 요인이 상담 신청 의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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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영재상담은 영재들이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다각적인 도움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행해지는 활동이다(정순이, 2010). 즉, 영재상담은 영재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며, 그 목표는 영재의 잠재력 발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Terman(1925)과 Hollingworth(1926)에 의해 영재의 특성과 이에 따른 심리 

정서적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후 대학의 연구소(Colangelo & Pfleger, 
1977)를 비롯한 학교 현장(St. Clair, 1989)에서의 영재상담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그 범위와 연구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Colangelo, 2002). 국내에서는 최근에 

영재의 심리적 특성(윤여홍, 2000; 송의열, 2002), 부적응(서우경, 2003), 미성취(정은이, 
2002), 진로성숙(유순화, 윤경미, 강승희, 2006), 상담요구(성희경, 한기순, 2011)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윤여

홍, 2000). 
영재상담의 정당성은 영재의 독특한 심리 · 정서 · 성격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영재의 

독특한 특성으로 내향성, 정서적 민감성 및 과흥분성,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비판, 위험을 피

하려는 경향, 다재다능함, 실존적 우울함, 비동시적 발달 등이 확인되었다(윤여홍, 2000; 
Silverman, 1993). 이러한 영재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으로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 즉 비동

시성(asynchrony)과 과흥분성(overexcitabilities)이 제안되어 왔다. 비동시성은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속도에 있어 동시성의 부족으로 정의되며(Morelock, 1992), 신체적, 인지적, 정서

적 영역의 비동시적 발달에 의해 영재는 일생에 걸쳐 비정상적인 감각, 인식, 정서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abrowski(1964)가 제안한 과흥분성(overexcitabilities)은 영재의 

인지적 복잡성에 기인한 인지, 정서, 감각, 등의 강렬함이 영재의 정서적 예민함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에 대한 확인은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emotional vulnerability)과 그에 

따른 사회 ·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허난설, 김유미, 2009). 즉, 
영재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영재가 일반인과 구분되는 정서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허난설과 김유미(2009)는 영재의 사회 · 정서적 특징을 

둘러싼 입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영재아들은 일반아에 비해 전반적인 적

응 및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영재아들은 선천적인 정서적 취약

성 및 영재 특유의 정서적 경험으로 인해 일반아보다 정서적으로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셋
째, 앞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정리하는 입장으로 영재아의 정서적 적응 및 건강은 영재성 

및 영재의 정서적 특성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보다 영재아를 둘러싼 환경 및 기

타 개인적 속성들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오히려 특별한 요

구(demand) 집단으로서의 영재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재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영재는 일반인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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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재성 및 영재

의 다양한 개인 · 환경적 조건에 의해 다양한 특성이 추가적으로 매개될 수 있다면, 영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

다. 특히, 영재의 미성취(under-achievement)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영재의 사회 ·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영재의 독특한 요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설득력

을 더하고 있다. 요컨대, 영재의 특성과 사회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재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 및 역동, 학교환경과 적응, 정체성, 미성취, 도덕성, 신체적 건강 등에 있어 상

담 요구를 나타내며(윤여홍, 2000; 유형근, 2009; 성희경, 한기순, 2011) 치료적 또는 발달적 

접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Colangelo, 1991).
최근 개발·보급되고 있는 다양한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역시 적절한 지

지의 제공 여부에 따라 영재아들의 발달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재들은 성

장과정에서 일반 아동 및 청소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정서, 예컨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심리적 지지가 영재성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loom, 1985). 특
히, 영재아를 위한 예방적 상담 프로그램은 영재아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다(윤여홍, 2000; 허난설, 김유미, 2009; Colangelo, 2002; Silverman, 1993). 뿐만 아

니라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일차 양육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문

적인 상담가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조석희, 2005). 이처럼 영재상담을 통한 중재는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소외, 우울, 미성취, 자아존중감의 훼손을 막고 영재의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키며 자아실현 과정을 촉진시킨다(Silverman, 1993).

II.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와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영재의 상담의향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한다. 둘
째, 청소년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피요인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청소년 영재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

인 태도 및 인식이 영재의 상담 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그간 영재상담에서 영재들

의 특수한 상담요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되어왔지만, 영재상담의 실제적인 어려움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문제를 통해 영재상담의 실제에 있어

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영재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변인 구성

현재 영재상담과 관련한 논의는 영재에 대한 예방 ․ 발달적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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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김광수, 2001; 박정희, 2007; 허난설, 김유미, 2009), 영재

상담의 실제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영재 상담 프로그램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상담에 대한 참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영재를 위한 각종 사회 정서적 지

원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낮은 참여율이 영재들에 대한 상담의 무용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영재들의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요인을 고

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재상담 연구에서 영재상담

의 실제적 고려요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일천하다. 특히, 얼마나 많은 영재들이 영재상담 서

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할 것인가, 즉 상담의향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gifted youth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2)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gifted youths’ surrounding attitude and awareness toward 
consultation), (3)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gifted youths’ emphasis on academics), 그리고 (4)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parental emphasis on academics)의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인이 영재의 상담의향(gifted youths’ intention toward consultation)에 미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 전문적 도움 추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 ․ 정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타인과 상의하기보다는 자기조절을 

통해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선혜, 2007). 비록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실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Deane & Todd, 1996), 
Greenly와 Mechanic(1975)은 상담요청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민지, 손은정, 2007).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불편감(장영임, 1999), 사회적

지지(Sherbourne, 1988), 경쟁적이며 성취적인 성향(유성경, 이동혁, 2000), 낙인과 자존감 등

이 있다. 상담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상담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돈 같은 외부환경 변인

(Cepeda-Benito & Short, 1998)도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이 있다. 
전문적 도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사

람들이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고 하는데(Brinson & 
Kottler, 1995; Kushner & Sher, 1991), 이는 심리치료가 보편화된 서구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신연희, 안현의, 2005). 심리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

고, 그렇지 않는 것의 결과가 위험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존재함에도, 
상담서비스는 도움요청 과정에서 마지막 고려대상이 된다(이상균, 2000; 장미경, 2012; 
Andrews, Issakidis, Carter, 2001).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및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의향과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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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가설 1: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영재의 상담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와는 구분되는 요인으로 상담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개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경향성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라고 한다면, 심리적 상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이나 인상, 그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구분될 수 있다.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요청 여부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상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실제로 상담 신청에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저조한 상담율 자체의 문제는 심리 상담 영역 일반에서 만연한 현상이다(홍혜영, 

2006).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특성상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정서

적,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여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Offer, Howard, Schoert, Ostrov, 1991; 홍혜영, 2006에서 재인용). 그
러나 일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

에 따라 청소년 상담에 있어 저조한 상담율은 만연한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 집단

에서 자주 확인되는 상담에 대한 저항은 상담의 기능이나 효과 및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무

지, 비밀보장에 대한 의심, 타인은 자신의 문제를 도울 수 없다는 회의감, 가족 및 친구들이

면 문제해결에 충분하다는 믿음 등이 상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홍혜영, 200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과 상담

의향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영재의 상담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전문적 도움 추구는 상담 서비스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담 서비스

를 받는 것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학업 강조 경향

LG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대들은 전체 연령층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

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업이 83%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업과 대학입시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며, 이것이 영재 청소년들

에게는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더 많은 경쟁과 성취를 요구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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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의 강조 및 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여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의 필요성이나 요구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담의향이나 신청의 방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은 영재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 

Eliss(1995)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으로서 11가지 특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정욕구(demand for approval)는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에 대한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1977). 인정욕구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영재 본인 역시 영재성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는데, 예컨대, 영재성은 모든 면

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패와 좌절에 더

욱 취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또래 등 주변의 높은 기대

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성희경과 한기순(2011)의 연구는 

이러한 영재들의 인정 욕구를 보고하였다. 영재아동이 인식하는 상담요구에 대한 브레인스

토밍 결과를 범주별로 구분한 결과, ‘성공 및 인정욕구에 따른 상담요구’가 나타났다. 즉, 영
재는 높은 자아개념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에도 민감하여 이에 

부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른바 우수아 신드롬(superkid syndrome)이 높다는 것이다. 요컨

대 자신에 대한 기대와 주변으로부터의 기대가 높은 영재는 일반아에 비해 인정욕구가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기에 학업을 강조함으로써 본인과 주변, 특히 학부모의 높은 기대

에 보답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은 학업 외 활동을 학업을 방해하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

으며 상담 역시 학업을 방해하는 활동 중 하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담이 학업 자

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담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 등을 학업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 역시 영재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의 역할 중 

하나는 아이의 재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촉진시킬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윤여홍(2000)은 부모의 교육열망과 성취기대가 자녀의 재능과 

무관하거나,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는 힘겨루기, 자
아정체감의 혼란, 수동-공격적, 미성취 현상으로 나타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모

의 자녀 학업에 대한 외적 기대는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해 영재의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이나 요구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녀의 영재성에 

대한 과도한 신념을 가지는 경우, 영재 자녀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과소평가될뿐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상담신청 의향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보면, 영재가 가치관을 형성할 때에 학업 관련 이슈가 주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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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의 경우, 학업 관련 이슈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가 특정 활동을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 본인의 학업 강조 경향성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영재의 상담신청의

향 및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 강조 경

향성이 상담신청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영재가 지각하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을 측정함으로써, 영재 자녀 스스로가 

느끼는 내 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가설 4: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영재의 상담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영재의 상담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구조방정식 모형 구성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전문적 도움 추구 과정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Gross와 McMullen(1983) 
그리고 Kusner와 Sher(1991)는 전문적 도움추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적 도움

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제안하였다(신정이, 박현순, 2010
에서 재인용). 아울러 도움 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도움을 받을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안현의, 신연희, 
2005). 영재 본인 및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은 도움(상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피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는 다시 상담 의향

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영재 및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을 외생변수로,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참가자 및 측정 방법

한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10년부터 창의적 발명 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지식재

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지식재산(intellec-
tual property)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잠재적 창업가(potential 
entrepreneur) 및 기업영재(기업영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민경, 이경표, 2013; 최민경, 이
행은, 2013을 참조할 것) 육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경제적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다단계 선발방식을 적용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캠프 전형, 
3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특허청에서 육성하는 발명인재 피라미드에서 최

상위를 점하는 학생들로서 발명에 필요한 창의인성 및 창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차세대영재

기업인(이찬, 2009)으로서의 독특한 인재상에 근거한 네 가지 핵심역량(영재성 역량,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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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문성 역량, 학습 역량, 기업가 역량)을 고루 갖춘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는 제 3회 및 제 4회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고, 그 중 186명이 본 연구 설문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오프라인 캠프 기간을 

활용하여 집단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윤리적 지침을 따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캠프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설문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문항의 50% 미만을 반응한 참가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14명).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인원의 연령 및 학교급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참가자
합계

남학생 여학생

인원수(명) 113 59 172(169)

연령 평균(세) 15.04(1.12) 15.03(1.02) 15.04(1.08)

<표 1> 참가자 인원 및 연령 평균(괄호는 표준편차)

2. 측정 도구

영재의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에 표준화된 척도 및 설문지들을 

참조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요인들에 대

한 표준화된 척도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타당화된 척도가 개발된 전

문적 도움 추구 태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의 측정을 위해서 각종 연구 문헌에 

제시된 이론적 내용을 참고하여, 세 명의 연구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직접 설문 문항을 개

발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하나의 진술문 형태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각 진술문에 동의하

는 만큼 아주 동의하면 5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총 설문 문항은 12문항이었고, 설문 문항 제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

Fisher와 Terner(1970)가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Scale)를 개발하였고, 이후 Fischer와 Farina(1995, 남숙경, 2010에서 재인용)가 이를 수

정하여 10문항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문화적 

맥락과 타당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숙경(2010)은 Fischer와 Farina(1995)
의 10문항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두 차원의 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상담에 대한 긍정태도와 필요성’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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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담에 대한 부정태도와 불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숙경(2010)의 10
문항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문항들은 예컨대, ‘사람이 가진 고민은 저절로 해결

되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평소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
숙경의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Chronbach’s α)는 .713였다.

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영재가 상담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홍혜영(2006)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홍혜영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상담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개

방형 질문지’ 실시 결과를 유목화하여 문장으로 나타내었다. 예컨대, 홍혜영의 연구에서 ‘상
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 유목으로 불쾌

감과 호기심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로 ‘나는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불쾌감(호기심)이 들 것 같다’라는 문항을 만드는 식으로 적용하였다. 

다. 학업 강조 경향성

학업 강조 경향성 척도 역시 기존에 개발된 척도 중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직접 문항을 개발하였다. OECD 회원국 청소년 학업성취도를 평

가하는 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상위 수준1)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학업 성취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을 분석할 때 학업을 강조하는 

교육시스템과 부모(주로 어머니)의 과도한 교육열을 그 원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화순(2003)은 부모의 대화내용(특히 학교공부관련 대화)을 의미하는 가정

의 사회 심리적 배경이 학업 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스웨덴의 주요 

일간지 스벤스카 더그블라뎃(2013)은 한국 교육의 본질은 어머니들의 압력에 의해 기인하며, 
이러한 높은 학업 성취 이면에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여유를 없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요
컨대, 한국사회 특유의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탕으로, 부모 및 영재아 본인의 학업 강

조는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다른 삶의 영역들(예; 정의적 영역)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지의 여

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학업강조 경향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 측정되었는데, 학부모의 학업강조 경향성은 영재 본

인이 인식하는 부모님의 학업강조 경향성이다. 예컨대, “나의 주 양육자는 내가 높은 학업성

취를 이루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영재의 학

업강조 경향성은 예컨대, “나는 내 삶의 요소들 중 학업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라. 상담 의향

종속변인이었던 상담의향 요인의 문항을 개발할 때 한 가지 주의한 점은 문항에서 측정하

1) 2012년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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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일이었다. 즉,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

담 서비스의 명칭(차세대영재기업인 상담·코칭)을 적시함으로써 특정 상담에 참여하고자 하

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상담 일반에 대한 태도와 구분하고자 하

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함으로써 상담 

의향을 단순히 상담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와 구분하였다. 예컨대, “다음 

달에 상담 공지가 뜨면, 나는 상담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질문함으로써 상담을 신청하는 행

동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오류 검토과정을 거친 후 Mplus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을 위해 2단계 접근(two steps approach, Anderson & Gerbling, 1988)을 사용하였다. 
즉,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ormatory Factor Analysis)을 먼저 실

시한 후, 두 번째 단계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서 사토라-벤틀러(S-B)χ2,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제시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서 터커-루이스 지수

(Tucker-Lewis index, TL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구하였다(노형진, 2011). 
모형의 구조 경로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로버스트 최대우도법(robust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측정도구의 적합도 검증

우선, 측정도구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orma-
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AVE(Avarage Vari-
ance Extracted), 구성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

기 위해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AVE 제곱근과 비교하였다.
측정도구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이 보통 혹은 높은 수렴타당도를 나타내

었다. Hair 외(2006)의 기준에 따르면, AVE는 .5, CR은 .7보다 높을 것이 권고되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재의 학업강조와 전문적 도움추구의 두 개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

두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두 개의 변인 역시 기준에 거의 부합하

는 수치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무리없는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계수 역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

다. 측정도구의 (S-B)χ2 값은 71.636으로 대체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RMSEA 역시 

.60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90% CI: .33~.85). TLI는 .927, TLI의 단점을 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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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문항
Std. 

Coef. AVE CR

학부모 학업 강조 나의 주양육자*는 현재 내 삶의 요소들 중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849 .604 .820

나의 주양육자는 내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735

나의 주양육자는 내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야 내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743

영재 학업 강조 나는 현재 내 삶의 요소들 중 학업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660 .476 .645
나의 학업성취는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719

전문적 도움 추구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548 .417 .584

자신의 고민을 상담 선생님과 의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731

상담 태도 및 인식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불쾌감이 들것 같다. .770 .647 .846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수치심이 들 것 같다. .815
상담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827

상담 의향 나는 앞으로 꾸준히 차세대영재기업인 상담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980 .657 .784

다음 달에 상담 공지가 뜨면, 나는 차세대영재기업인 상담을 
신청할 것이다. 

.595

*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서는 ‘학부모’를 ‘주양육자’로 표현함으로써,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라도 본 연구에 참가한 영재를 주로 돌봐주면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학부모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2> 요인 간 상관계수 및 요인 별 평균·표준편차

(S-B)χ2 df p RMSEA TLI CFI
도구 적합도 71.636 44 < .05 .060 .927 .951
모형 적합도 87.532 45 < .05 .068 .908 .932

<표 3> 적합도 수치

1 2 3 4 5
1.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 (.777)
2.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 .500 (.690)
3.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369 -.213 (.646)
4.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 -.197 -.248 .654 (.804)
5. 영재의 상담 의향 .039 -.036 .540 .430 (.811)

<표 4> 측정도구 적합도

CFI는 .951로 모형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AVE 제곱근 간의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할 수 있다. 모든 AVE 제곱근(대각선에 괄호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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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든 상관계수보다 커야 하지만, 이는 가장 변별타당도를 검증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단 하나의 수치만이 이 기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벗어나는 것으로 볼 때, 도구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평가된다.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았다. 모형

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S-B)χ2와 RMSEA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는데, <표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S-B)χ2 값은 87.532로 대체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RMSEA 역시 .068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90% CI: .044~.090). TLI는 .908, TLI의 

단점을 보완한 CFI는 .932로 모형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나.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의 유효성 검증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속의 각 경로(path)가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

로별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를 산출하였다. 그 값을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p<.05. **p<.01, ***p<.001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상담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로는 상담에 대한 태도(=.454)이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604)이었다. 전문적 도움 추

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학부모 학업 강조(=-.334)이었고,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유효한 예측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상담 의향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유의한 직접 효

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담 의향의 21%를 설명하였다.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담에 대한 일반

적인 태도 및 인식의 37%를 설명하였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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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은 학부모의 학업 강조뿐이었고, 이는 14%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상담에 대한 일반

적인 태도 및 인식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매개하여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상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V. 논  의

본 연구는 영재의 상담 의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영재의 상담 

의향을 방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재의 상담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재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확인되었다. 즉,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상담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로써 가설 2, 즉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상담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이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막연한 인상이 영재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재를 대상으로 기획된 상담 서비스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재가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오해를 확인하고, 이를 불식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

도 및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로써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즉, 상담이라는 형

태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인상에는 전문가에 대한 도움 추구 경향성이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영재 상담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이러한 전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

혜자, 즉 영재와 영재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 요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가설 1, 즉,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상담의향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상

담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담 서비스의 수

혜 여부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재상담 이용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선결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재가 인식하

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뿐이었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

향성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 4, 즉, 학부모

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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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영재상담에 있어서 함의하는 바는 크다. 이 결과는 영재가 인식하는 학부모

의 학업 강조 경향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즉, 영재들은 자신의 학부모가 자신에게 학업에 보다 집중하기를 바

란다고 느낄수록, 학업 외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낮아진다. 이러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영재들은 자신의 내적 경향성보다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

나 학업을 강조한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영재와 영재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가 인식하고 있는 바에 대한 영재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해 주

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영재는 영재학부모에 대해 학업만을 원하는 것으

로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영재 학부모 스스로가 지각하고, 대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영재상담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가 

영재이든 혹은 영재가 아니든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열

망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영재 상담에

서도 학부모의 영재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재 

상담에 있어 학부모에 대한 지원 역시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VI.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재상담의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장면에서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사업’에 참가하는 중 · 고등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학생

들은 발명 및 기업가정신 영역에서 영재성을 발휘하는 학생들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의 상담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변인은 상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었다. 이때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상담 의향 사이를 매개하였다.
둘째,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영재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

성이었다.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영재가 인식한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르면 영재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강조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재의 상

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재상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영재상담의 효과성을 배가시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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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 학부모, 
영재 본인, 그리고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상담에 대한 상식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

이 뒷받침될 때라야만 상담 서비스의 효과가 비로소 증폭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표본의 제한이

다. 본 연구는 특정 국가 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

으며, 영재 하위 영역에 있어서도 발명 및 기업가정신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영재 일반에 확장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스

스로가 판단하는 상담 필요성에 대한 측정이 누락되어 있다. 향후 스스로가 판단하는 상담 

필요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 의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이 영재청소년의 상담신청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확

인하는 것은 향후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향후 변인 및 측정도구의 개선을 통

한 보다 발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재 청소년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영재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과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제안하였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처

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영재의 상담의

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이 영재의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 및 그들 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도를 기반으로 영재의 상담 의향에 보다 직접

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향후 탐색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즉, 영재상담의 필요성이 밝혀지고, 영재상담의 

특수한 요구를 확인하여,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영재상담

의 실행을 위한 방법을 구안하는 것으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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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importance of needs and effectiveness of counseling for the gifted and talented 

has been actively studied, factors tha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ave to consider in 

designing counseling programs less have been studied.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counseling for the gifted and talented research by investigating 

factors which impede gifted youths' intentions toward counseling and by suggesting 

structural model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al emphasis on academics, personal emphasis on 

academic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surrounding attitudes for 

consultation on gifted youths' intent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 effects of parental 

emphasis to academics on gifted youths' intentions toward counseling are mediated by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nd surrounding attitudes for consulta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Counseling of gifted and talented, Help-seeking attitude, Attitudes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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